
오키나와에 신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일본 헌법 개악을 막기 위한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긴급 서명 
 

【청원의 취지】 

아베 정권은 2015 년 9 월에 전쟁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키고, 일본이 언제 어디서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언론에 대해 정보를 통제하고 헌법 
개악과 오키나와 신기지 문제 등을 쟁점화하여, 숨겨진 헌법‘개정’발의에 필요한 3 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다음날에는 오키나와의 민의를 무시하고 오키나와 북부의 다카에라는 
지역에 미 해병대의 수송기 오스프레이 이착륙대(헬리포트) 건설 공사를 폭력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오키나와 주민들과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희생시키며, 전 세계에 전쟁의 불안을 
조장하는 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민당의‘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 헌법 9 조의 
평화주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적 인권을 국익으로 제한하고 사람들에게  
전쟁과 국책에 대한 협력을 강요하며, 현 헌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사태 조항을 
새로 마련하고 법률을 무시한 독재 정치의 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일본에 필요한 것은 헌법 개악이 아니라 "행복 추구권, 개인의 존엄 (13 조), 표현의 자유 
(21 조), 생존권 (25 조)"를 비롯한 현 일본 국가 헌법의 원칙을 지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원 사항 】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의 즉각적인 폐쇄 · 반환,  

다카에의 헬리포트 건설 중지! 헤노코 신기지 건설 계획 전면 철폐!! 

2 헌법 개악 중단!! 현 헌법의 3 대 원칙 (국민 주권,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의 실현에 노력할 것!! 

● 호소 단체 :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협의회(ＺＥＮＫＯ) 
〒120-0024 東京都足立区千住関屋町 8-8 パラマウント２F TEL：090-3970-8772  

〒536-0016 大阪市城東区蒲生１丁目 6-21ＬＡＧセンター内 TEL：090-8162-3004  

名 前(이름) 住  所(주소) 

  

  

  

  

  

12 월 서명 제출 행동을 합니다.
목표는 10 만인 서명입니다. 


